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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871년 히타이트의 존재가 알려진 이래 현재까지 히타이트의 발견 이야

기로 발견과 추측, 사라진 문자의 해독술, 하투샤의 왕들 등 히타이트에 대해 소개

함으로써 그 실체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히타이트 제국이 1세기에 걸쳐 학자들에 

의해 밝혀지는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어 일반 독자뿐 아니라 역사 입문자에게도 도

움이 된다. 또한 히타이트 민족에 대한 주변 민족들의 사료가 비교 언급되고, 히타

이트어의 해독과정이나 히타이트 역사의 주요사건 연대의 확정 과정에서 사료비

판, 언어 해독술, 연대학을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히타이트의 역사를 알아내는 데는 유적과 유물의 발굴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남긴 문자이다. 1880년 영국인 세이스가 하투샤에서 발견한 상

형문자와 유물은 성서에서 말하는 히타이트 민족의 것이라고 발표했고, 1884년 윌

리엄 라이트가 “히타이트 제국과 A.H.세이스 교수의 히타이트 금석문 해독”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히타이트학이 시작되었다. 세이스 이래 여러 학자들이 히타이트 

문자를 부분적으로 해독했지만, 1917년 흐로즈니가 “히타이트 민족의 언어”라는 책

을 출판하여 히타이트어가 인도-유럽어라는 사실을 알아내어 체계적인 해독방법을 

제시했다. 뒤를 이어 독일 고고학자들인 비텔, 보서트에 의해 히타이트 상형문자까

지 해독이 가능해지고, 오늘날에는 히타이트 역사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다.


